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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론의 확장을 통한 크루즈 승객들의 자서전적 기억 유발기제 

도출에 관한 연구 : 희소성 이론의 학제간 접근을 중심으로

Examining the cruise passengers’ autobiographical memory triggers based on memory 
theory : Interdisciplinary approach on the theory of scar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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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1) to examine the triggers of cruise passengers’ autobiographical 
memory, (2)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autobiographical memory on nostalgia and future visit intention, 
and (3) test the moderating role of hiatu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ostalgia and future visit intention.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the five factors of cruise experience were derived: ‘relaxation’, ‘learning’, 
‘people’, ‘family relation’, and ‘fitness.’ During the model development process, the nine hypotheses wer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oretical relationships among constructs. To empirically test the proposed 
model, an online survey was carried out with tourists in the United States who have taken a cruise trip 
more than 6 months ago.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366 copies were collected and utilized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Consequently, it was found that four factors of cruise experiences 
(relaxation, learning, family relation, and fitness) have a positive impact on autobiographical memory, while 
one cruise experience (people) has a negative impact. Moreover, it was revealed that autobiographical 
memory positively influences nostalgia and future visit intention. Nostalgia also has a positive impact on 
future visit intention. Furthermore, the moderating effect of hiatus was supported. These findings provide a 
deeper theoretical and managerial understanding of the cruis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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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에서는 21세기 최

고의 관광상품으로 크루즈관광을 선정하였으며, 

크루즈 산업은 관광 및 레저 분야의 다양한 산

업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산업이다(Hyun & Kim, 2015). 크루즈관광은 운

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 숙박 및 음식 서비

스를 제공하는 호텔, 위락활동을 제공하는 리조

트, 그리고 관광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일반적인 선박여행과는 다른 관광 형태이다(이

경모, 2004). 따라서 이러한 독특한 특성을 지

닌 크루즈에서의 경험은 다른 유형의 관광을 통

해 얻을 수 있는 경험과는 명확히 차별화된 경

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관광경험은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는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

에 크루즈 관광객이 이에 대하여 기억을 해야만 

의미가 있다(Clawson & Knetsch, 1966). 관광

객의 기억에 저장된 과거의 관광경험은 향후 관

광객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이현

애・정남호・구철모, 2016). 이에 따라 크루즈 

관광객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크루즈를 운

영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필

수적이라 할 수 있다(김주현・한희섭, 2016).

크루즈관광의 특성상 크루즈 관광객들은 보

통 짧은 기간 내에 재탑승을 하지 않는다. Hur 

& Adler(2013)에 의하면, 관광객들이 크루즈관

광을 다시 하기까지에는 평균적으로 1년에서 3

년 사이의 시간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크루즈 관광객들은 1년 이상 지난 오래

된 기억에 근거하여 크루즈관광에 대한 의사결

정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Hyun & Han, 

2015).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에 크루즈관광을 

경험했던 탑승객의 장기기억은 다음 크루즈관광

으로 이어질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

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크

루즈 분야에서 탑승객들의 장기기억에 대하여 

고찰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크

루즈 탑승객들의 감정(emotion), 만족(satisfac 

tion), 서비스 품질(service quality) 등과 같이 

단기적인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에

(Petrick, 2004; Petrick, Tonner, & Quinn, 20 

06; Chua et al., 2015) 장기기억의 일종인 자

서전적 기억과 같은 장기적인 개념에 대하여 고

찰할 필요가 있다.

크루즈관광을 했던 과거의 경험에 대한 장기

기억이 재탑승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사회심리학적 개념인 

노스텔지아는 크루즈 관광객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노스텔지아는 과거의 경험에 대한 장기기억을 

자극해 향수(鄕愁)를 느끼게 하여 행동을 결정

하게 만드는 자극제(stimuli)이다(Reisenwitz, 

Iyer, & Cutler, 2004). 지난 경험에 대하여 노

스텔지아가 발생할 때, 따뜻함이나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 수반된다(Holrook & 

Schindler, 1991, 1994).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

은 결과적으로 크루즈관광을 다시 하고자 하는 

행동의도를 유발한다(Kim & Moon, 2009). 또

한, 노스텔지아는 재탑승까지의 시간차가 크면 

클수록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진다(Hwang & 

Hyun, 2013). 이에 따라 크루즈 탑승객의 노스

텔지아를 경험적으로 측정하여 그 효과를 증명

해낸다면 이는 크루즈 분야 소비자행동학의 이

론적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크루즈 승객의 자

서전적 기억을 유발시키는 크루즈 경험의 요인

을 탐색하고, 크루즈 승객의 자서전적 기억이 

노스텔지아 및 미래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 또한, 노스텔지아와 미래방

문의도 간의 관계에서 재탑승까지의 시간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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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에 따른 결과를 통해 크루즈 산업에 실무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자서전적 기억

자서전적 기억(autobiographical memory)이

란 장기기억의 일종으로, 과거의 경험적 사건에 

대한 기억이다(Braun, 1999). 자서전적 기억은 

개인의 지식이나 학습 능력과는 관계없이 개인

이 경험했던 것에 개인의 감정과 생각이 반영되

어 기억으로 저장된 것이다(Raaijmakers & 

Shiffrin, 1992). 자서전적 기억은 개인의 과거 

기억을 형성하는 지지체계일 뿐만 아니라 현재

와 미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이기 때문에 인지심리학(cognitive psychology) 

분야에서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Nelson, 1993; Hyman, 2000).

Atkinson & Shiffrin(1968)은 인간의 기억이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기억

이론(memory theory)을 제안했다. 인간의 기억 

저장고는 단기기억 저장고와 장기기억 저장고로 

이원화된 체계 구조(system structure)를 따르

고 있으며,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은 그 형성과정

과 특성이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단기기억은 처

리용량의 한계로 인하여 일정 시점에서 일정량

만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기억

이며, 반면에 단기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저장

된 정보는 거의 영구적으로 저장되고 장기기억

에 저장된 정보는 향후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인출되어 사용된다(이단비・오인균, 2011).

관광은 물리적인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경험

재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관광객이 경험했

던 것에 대하여 기억을 해야만 그 관광경험은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Clawson & Knetsch, 

1966). 관광객의 기억에 저장되지 못한 관광경

험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관광객이 기

억하는 과거의 관광경험은 향후 관광객이 태도 

및 재방문의도를 형성하는 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Lehto, O’Leary, & Morrison, 

2004; Qu, Kim, & Im, 2011) 관광객의 기억은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관광

객의 기억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Oh, Fiore, & 

Jeoung(2007)은 Pine & Gilmore(1998)가 제시

한 체험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B&B를 이용한 관

광객들의 기억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험 

요인을 증명해냈다. Kim(2010)은 관광객의 자서

전적 기억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관광

경험의 요인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관광경험 요인을 7가지로 구성

한 연구모형을 제시하였고, 조사 및 분석을 통

해 관여의 정도와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 

그리고 새로움을 느끼는 것이 관광객의 자서전

적 기억 유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

혀냈다.

2. 크루즈 경험

크루즈 경험(cruise experiences)은 관광레저

학의 경험적인 측면에서 접근해볼 때, 크루즈 

승객이 크루즈관광을 하는 동안 얻은 본질적인 

혜택 또는 심리적인 결과라 정의할 수 있다

(Huang & Hsu, 2010). 크루즈관광은 관광객에

게 혜택을 전달하는 수단인 것이다(Manfredo, 

Driver, & Tarrant, 1996).

크루즈관광은 운송보다는 순수관광 목적의 

선박여행으로, 숙박, 음식, 위락 등 관광객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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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설을 갖추고 수준 높은 관광상품을 제공하

면서 수려한 관광지를 안전하게 순항하는 여행

이다(한국관광공사, 1987). 승객들은 크루즈관

광을 하는 동안 선상에서 최고급 호텔 수준의 

숙박을 즐길 수 있고, 시간의 제약 없이 위락을 

즐길 수 있으며, 아울러 기항지에서의 육상관광

을 즐길 수 있다(김창수, 2002). 또한 크루즈관

광은 승객들에게 독특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테마파크, 카지노 및 시티투어 

등의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승객들이 다양한 서

비스를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Moscardo, 1996). 크루즈관광만의 이러한 복

합적인 특성은 크루즈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다

른 유형의 관광을 통해 얻는 경험과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Hyun & Kim, 2015).

마케팅 분야에서는 브랜드와 상품, 그리고 관

광 목적지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경험이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Volo, 2010; 

백림정・한진수, 2015; 문혜영・문혜선, 2016; 

박혜미・최정규・주승우, 2016). 관광경험은 관

광객의 삶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며(Boswijk, Peelen, & Thijssen, 2007), 

이로 인해 관광산업에서 경험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Huang & Hsu(2010)는 크루즈관광 중 탑승

객 간의 상호작용과 만족 사이의 관계에서 크루

즈 경험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실증적인 연구

를 통해 크루즈 경험의 주요 요인을 휴식, 배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가족관계, 건강의 다

섯 가지로 증명해냈다. 첫째, ‘휴식’은 크루즈관

광을 하고자 하는 주요한 목적으로서(Qu & 

Ping, 1999), 신체적・정신적으로 피로를 감소

시켜 다시 생기를 되찾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Crompton, 1979). 둘째, ‘배움’은 선상에서의 

다양한 강습 활동에 참여하거나 기항지의 이국

적인 풍경 및 문화를 접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

는 경험이다(Hosany & Witham, 2010). 셋째,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크루즈에 탑승한 

다른 승객들과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경험을 일

컫는다(Shim et al., 2017). 넷째, ‘가족관계’는 

크루즈관광을 함께 하는 가족, 연인, 친구 등의 

동승자와의 관계 향상을 위한 유대감 형성에 대

한 경험이다(Crompton, 1979). 다섯째, ‘건강’

은 크루즈 내에 위치하고 있는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등의 운동시설을 이용하거나 선상에서의 

조깅, 요가 강습 등의 신체적인 활동에 참여함

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Qu & 

Ping, 1999).

3. 노스텔지아

노스텔지아(nostalgia)는 사회심리학적인 개념

으로서, 과거에 경험했던 대상에 대해 그리움을 

느끼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Holbrook, 1993; 

Reisenwitz et al., 2004). 인간은 끊임없이 행

복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그 당시를 갈

망하는 경향이 있다(Davis, 1979). 다수의 연구

자들은 이 개념을 소비자행동학으로 가져와 이

러한 개인의 긍정적인 정서는 소비자들의 의사

결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재구매/재방

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임을 증명했다

(Holbrook, 1993; Sierra & McQuitty, 2007).

노스텔지아는 최근의 기억보다 더 오래된 기

억을 떠올릴 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Sedikides, Wildschut, & Baden, 2004). 노스

텔지아는 과거에 경험했던 기억에 의해 자극되

어 발생하는 개인의 감정인데(Hirsch, 1992), 

이 과정에서 시간은 부정적인 기억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Taylor & Konrad, 1980; Stern, 

1992). 즉, 더 오래된 기억일수록 더 긍정적으

로 기억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

락에서 Davis(1979)는 노스텔지아가 과거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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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실제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재창조한다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노스텔지아의 유발은 희소성 이론을 통해서

도 설명할 수 있다(Cialdini, 2001). 희소성 이

론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희소한 물건이나 경험

에 대해 더 높은 평가를 하여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인간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 같은 경험을 동일하게 할 수 없

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억하고 있

는 과거의 경험에 대하여 희소성을 느끼게 되어 

노스텔지아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Wildschut et al.(2006)과 Sedikides et 

al.(2008)은 이러한 심리적인 과정을 주인공 이

론을 적용하여 뒷받침하였다. 개인은 과거의 경

험에 대하여 회상할 때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과거를 이상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개

인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

다. 이에 따라 노스텔지아는 부정적인 감정보다

는 긍정적인 감정과 더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다. 노스텔지아는 긍정적인 감정에 초점을 맞추

어 과거의 일로부터 따뜻하고 긍정적인 기억을 

회상하게 하기 때문에(Havlena & Holak, 1991) 

이는 크루즈 관광객들에게 직접적인 소비, 즉 

재방문으로 유도하기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라 할 수 있다.

4. 미래방문의도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는 관광자의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선행요인으

로서(Ajzen, 1991), 기업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친다(Zeithaml, Berry, & Parasuraman, 

1996; 황진수・이광호・현성협, 2014; 정희경・
한희섭, 2017). 미래방문의도(future visit 

intention)는 관광객의 행동의도를 재방문의 측

면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낸 개념으로, 고객의 

충성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Chen 

& Chen, 2010). 충성도는 대상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행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행동은 연

구대상의 향후 행동을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실

제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많

은 연구자들은 행동보다는 행동의도에 대하여 

조사를 해오고 있다(Chen & Tsai, 2007). 크루

즈관광에 대한 미래방문의도는 향후 2년 안에 

크루즈관광을 다시 하고자 하는 의도, 크루즈관

광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크루즈관광을 다시 

하고자 하는 의도, 크루즈관광을 계획할 때 동

일한 크루즈 선사를 첫 번째로 선택하고자 하는 

의도로 측정할 수 있다(Leong et al., 2015).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크루즈에

서의 경험이 크루즈 승객들의 자서전적 기억, 

노스텔지아, 미래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고, 노스텔지아와 미래방문의도 간의 관계

에서 재탑승까지의 시간차의 조절효과를 확인하

기 위하여 Figure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

였다.

Kang et al.(2016)은 Pine & Gilmore(1998)

가 제시한 체험경제 이론을 럭셔리 크루즈 분야

에 적용하여 크루즈에서의 위락적 체험, 교육적 

체험, 일탈적 체험, 심미적 체험이 크루즈관광

을 회상하는 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파악하

였다. 정창윤・김인신・김이태(2016) 역시 Pine 

& Gilmore(1998)의 체험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크루즈관광에 대한 기억의 선명도를 고양시킬 

수 있는 체험경제의 요소가 무엇인지 규명하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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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roposed Model

이와 같이 관광객의 기억 형성에 영향을 미

치는 선행요인을 파악한 선행연구(Pine & 

Gilmore, 1998; Oh et al., 2007; Kim, 2010; 

Kim, 2014; Kang et al., 2016; 정창윤・김인

신・김이태, 2016)를 토대로 크루즈에서의 경험

은 크루즈 승객들의 자서전적 기억에 영향을 미

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휴식, 배

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가족관계, 건강의 

5가지 크루즈 경험은 크루즈 승객들의 자서전적 

기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H1) : 휴식은 자서전적 기억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H2) : 배움은 자서전적 기억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H3) :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자서전적 기억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H4) : 가족관계는 자서전적 기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5(H5) : 건강은 자서전적 기억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은 노스텔지아를 발

생하게 하여 행동을 결정하게 만든다(Reisenw 

itz et al., 2004). 또한, 과거에 대한 기억은 직

접적으로 향후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Nelson, 1993; Hyman, 2000). 기억과 노스텔

지아, 행동의도 간의 관계는 다수의 연구를 통

해 입증되어 왔다(Holbrook, 1993; Lehto et 

al., 2004; Sierra & McQuitty, 2007; Kim, 

2010; Kang et al., 2016; 이현애・정남호・구

철모,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서전적 

기억, 노스텔지아, 미래방문의도 간의 영향관계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6(H6) : 자서전적 기억은 노스텔지

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7(H7) : 자서전적 기억은 미래방문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8(H8) : 노스텔지아는 미래방문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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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희소한 상품/경험 등에 대하여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다는 희소성 이론에 

따라 인간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억에 저

장되어 있는 과거의 경험에 대하여 희소성을 느

끼게 되어 노스텔지아가 발생된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Cialdini, 2001). 또한, 시간의 흐름은 

과거의 경험을 실제보다 더욱 긍정적으로 기억

하게 만든다(Taylor & Konrad, 1980; Stern, 

1992). 이를 바탕으로 재탑승까지의 시간차가 

길면 길수록 미래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크

루즈 승객들의 노스텔지아의 효과가 커질 것이

라는 주장 역시 이를 입증한 선행연구가 있다

(Hwang & Hyun,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스텔지아와 미래방문의도 간의 관계에서 재탑

승까지의 시간차가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라 판

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9(H9) : 재탑승까지의 시간차는 노

스텔지아와 미래방문의도 

간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

타낼 것이다.

2. 측정항목의 구성

본 연구의 각 구성개념과 측정항목들은 신뢰

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

성되었다. 크루즈 경험은 휴식(4항목), 배움(4항

목),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3항목), 가족관계

(3항목), 건강(3항목)의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되

었으며, 각 요인을 측정하는 항목들은 Huang & 

Hsu(2010)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자서전적 

기억을 측정하는 6항목은 Haryanto, Moutinho, 

& Coelho(2016)의 연구에서 이용된 측정문항을 

인용하였고, 노스텔지아를 측정하는 4항목은 

Sierra & McQuitty(2007)의 연구에서, 미래방문

의도를 측정하는 3항목은 Leong et al.(2015)의 

연구에서 사용된 항목을 적용하였다. 모든 측정

항목은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법을 적용하여 조사

를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는 크루즈관광을 해

본 지 6개월 이상이 지난 북미지역의 관광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 8월 24일

부터 2017년 10월 3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진행

하였고, 응답자들에게 먼저 “크루즈관광을 해본 

지 6개월 이상이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을 한 

후, 이 사전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한 응답자

들만 다음 설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407명의 응답자가 크루즈 여행을 해본 

지 6개월 이상이 되었다고 답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366명의 응답을 실증

분석의 유효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 패키지인 SPSS 21.0과 

AMO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

으로는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을 수행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고,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SEM;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을 수행

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연구가설을 검증하였

다. 마지막으로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

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분석결과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응답자 366명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Table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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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의 경우 남성(52.5%)의 비율이 여성

(47.5%)보다 높고, 연령대는 30대(41.5%)가 상

대적으로 많았다. 소득은 $25,000∼$39,999(1 

6.9%)와 $40,000∼$54,999(16.9%)의 비율이 

제일 높았으며, 인종은 백인(71.9%)의 경우가 

제일 많았다. 교육 수준은 2년제 또는 4년제 대

학을 졸업한 경우(63.4%)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결혼 여부는 기혼(51.4%)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직업은 회사원(68.0%)의 비율이 

제일 높았으며, 1년 동안의 평균 여행횟수는 2

∼4회(58.7%)가 제일 많았다.

2. 측정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정

본 연구에서는 각 구성개념의 단일성

(uni-dimensionality)을 확인하고자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설명력을 뜻하

는 SMC 값을 확인하여 설명력이 낮다고 나타

난 항목을 제외하였다. 

Variables n % Variables n %

Gender
Male 192 52.5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e 87 23.8

Female 174 47.5 College or university graduate 232 63.4

Age

20∼29 83 22.7 Post-graduate 47 12.8

30∼39 152 41.5

Marital 
status

Single 147 40.2

40∼49 82 22.4 Married 188 51.4

50∼59 35 9.6 Widowed 5 1.4

Over 60 14 3.8 Divorced 26 7.1

Income

Under $25,000 28 7.7

Occupation

Company employee 249 68.0

$25,000∼$39,999 62 16.9 Business owner 24 6.6

$40,000∼$54,999 62 16.9 Sales/service 45 12.3

$55,000∼$69,999 60 16.4 Student 6 1.6

$70,000∼$84,999 55 15.0 Homemaker 12 3.3

$85,000∼$99,999 33 9.0 Not currently employed 10 2.7

$100,000∼$149,999 58 15.8 Retired 8 2.2

Over $150,000 8 2.2 Other 12 3.3

Ethnic 
group

Caucasian 263 71.9

Travel 
frequency

Once a year 92 25.1

Hispanic/Latino 20 5.5 2 to 4 times 215 58.7

Black/African-American 33 9.0 5 to 7 times 41 11.2

Asian American 39 10.7 8 to 10 times 15 4.1

Other 11 2.9 11 or more times 3 0.8

<Table 1> Profile of the sample (N=366)

배움을 측정한 항목 중 ‘The cruise experie 

nce has made me more knowledgeable.’과 

자서전적 기억의 측정항목 중 ‘The cruise 

company's logo is unique.’와 ‘The cruise 

company is a well-known brand.’를 제외한 항

목을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

본 결과, χ²=820.137(df=296, p<.001), χ²/df= 

2.771, RMR=.049, RMSEA=.070, CFI=.924, 

IFI=.925, TLI=.910으로 모든 적합도 지수가 통

계적 권장기준을 만족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모

형의 적합도는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Byrne, 2001).

다음으로 각 요인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나타내는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

해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였다(<Table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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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and scale item Standardized 
loading

C.R. p Cronbach’s
α

Relaxation
During the cruise, I had a worry-free vacation. .803 17.183 .000

.875
During the cruise, I felt I was well looked after. .791 16.830 .000
During the cruise, I gave my mind a rest. .783 16.603 .000
The cruise trip was total relaxation. .822 - -
Learning
The cruise trip was a very interesting experience. .814 12.765 .000

.759Through the cruise trip, I discovered something new. .685 11.181 .000
I enjoyed the scenery on the cruise. .649 - -
People
During the cruise, I met new people on the cruise ship. .866 15.392 .000

.861During the cruise, I talked to new and varied people. .919 15.658 .000
During the cruise, I met people with similar interests. .710 - -
Family Relation
The cruise trip brought my family/partner and me closer together. .912 17.626 .000

.895The cruise trip enhanced my relationship with my family/partner. .940 17.931 .000
During the cruise, I got to spend some quality time with my family/partner. .734 - -
Fitness
During the cruise, I got a healthy amount of exercise. .914 21.866 .000

.923During the cruise, I kept physically fit. .960 22.828 .000
During the cruise, I felt good after being physically active. .815 - -
Autobiographical memory
I was impressed with the cruise trip. .802 15.089 .000

.841
I strongly remember the cruise trip. .752 14.104 .000
The cruise trip was unforgettable memory to me. .738 13.825 .000
My family/friends were impressed with the cruise trip. .733 - -
Nostalgia
When I am reminded of the time period that I took the cruise trip, I long to revisit the era. .858 19.907 .000

.902

Because I hold the time period that I took the cruise trip in high regard, I want to be 
part of that time period once again.

.898 21.265 .000

I would like to relieve the time period that I took the cruise trip because those times 
are much happier than other trips in my life. .749 16.310 .000

I wish I could return to the time period that I took the cruise trip. .833 - -
Future visit intention
I think I will take the cruise trip again within two years. .740 14.370 .000

.835I will take the cruise trip again even if the price goes up a little. .835 16.112 .000
The cruise company is my first choice when I plan a cruise travel in the future. .806 - -

<Table 2>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신뢰도 검정 결과, 휴식은 .875, 배움은 

.759,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861, 가족관

계는 .895, 건강은 .923, 자서전적 기억은 .841, 

노스텔지아는 .902, 미래방문의도는 .835로 모

두 .7 이상의 값을 나타내어 신뢰도를 확보했다

고 판단하였다. 

신뢰도 검정의 다음 단계로 구성개념 타당성

을 확보하였는지 검정하기 위해 집중타당성과 판

별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먼저 집중타당성을 확인

한 결과, 모든 측정항목의 요인부하량은 .649

∼.960 사이의 값을 나타냈고, 통계적 유의성은 

1.965(p<.001) 이상으로 모두 유의한 수준이었

다. 또한, 모든 요인의 평균분산추출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은 .582∼.793으로 

기준치인 .5 이상의 값을 보였고, 구성개념 신뢰

도(CR; composite reliability)는 .807∼.919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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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치인 .7 이상의 높은 값을 나타내어 집중타당

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종필(2016)은 판별타당성을 확인하는 방법

으로 3가지를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을 통해 판별타당성을 확인한 결

과,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괄호 안에 

표시된 상관계수의 제곱값이 평균분산추출값보

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을 확보한 것

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배움과 자서전적 기억

의 상관계수의 제곱값은 .864로 자서전적 기억

의 평균분산추출값인 .688보다 작은 값을 나타

내어 이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였다.

두 번째 방법은 두 구성개념 간의 상관관계

를 나타내는 상관계수의 신뢰구간(φ±2×표준오

차)이 완전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1을 포함하

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신뢰구간

을 계산한 결과, .872∼.988로 1을 포함하지 않

고 있어 판별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제약모델과 두 구성개념 간의 공

분산을 1로 고정시킨 제약모델 간의 χ² 차이를 

살펴보는 세 번째 방법도 실시해보았다. 배움과

AVE C.R. Relaxation Learning People
Family 

Relation Fitness
Autobio-
graphical 
memory

Nostalgia
Future 
visit 

intention
Relaxation .718 .910. 1.000

Learning .643 .842 .785
(.616)

1.000

People .728 .888 .411
(.168)

.533
(.284)

1.000

Family Relation .793 .919 .521
(.271)

.598
(.357)

.349
(.121)

1.000

Fitness .753 .901 .261
(.068)

.298
(.088)

.252
(.063)

.316
(.099)

1.000

Autobiographical 
memory

.688 .898 .805
(.648)

.930
(.864)

.434
(.188)

.659
(.434)

.300
(.090)

1.000

Nostalgia .696 .901 .587
(.344)

.601
(.361)

.281
(.078)

.516
(.266)

.343
(.117)

.708
(.501)

1.000

Future Visit 
Intention

.582 .807 .624
(.389)

.560
(.313)

.291
(.084)

.527
(.277)

.362
(.131)

.621
(.385)

.636
(.404)

1.000

* Notes: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C.R.=composite reliability. Numbers in parentheses are the squared correlations.

<Table 3> Correlation matrix

자서전적 기억 사이에 제약을 가하지 않은 비제

약모델의 χ²은 820.137, df는 296으로 나타났

고, 두 구성개념 간의 공분산을 1로 고정시킨 

제약모델의 χ²은 970.649, df는 297로 나타났

다. 비제약모델과 제약모델의 χ²의 차이는 

150.512로 df의 차이가 1일 때 Δχ²가 3.84보다 

크면 유의하다는 기준을 만족시켜 이 역시 판별

타당성을 확보하였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3. 구조모형 및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형의 적합도 및 구성개

념 간의 인과관계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이

용하여 확인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χ²=701.387(df=304, p<.001), 

χ²/df=2.307, RMR=.052, RMSEA= .060, CFI 

.942, NFI=.903, IFI=.943, TLI= .934로 나타났

다. 모든 적합도 지수는 Byrne(2001)가 제안한 

통계적 기준을 만족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은 적합

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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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s Standardized
estimate S.E. C.R. p Hypothesis

H1 Relaxation → Autobiographical 
memory .352 .064 4.773 .000*** Supported

H2 Learning → Autobiographical 
memory .533 .150 5.347 .000*** Supported

H3 People → Autobiographical 
memory -.095 .042 -2.172 .030* Supported

H4 Family Relation → Autobiographical 
memory .199 .049 4.243 .000*** Supported

H5 Fitness → Autobiographical 
memory .074 .026 2.099 .036* Supported

H6 Autobiographical 
memory → Nostalgia .725 .069 12.701 .000*** Supported

H7 Autobiographical 
memory → Future visit 

intention .485 .102 6.138 .000*** Supported

H8 Nostalgia → Future visit 
intention .283 .080 3.736 .000*** Supported

*p < .05, ***p < .001

<Table 4> Standardized parameter estimates for the structural model

Autobiographical
Memory

Future Visit
Intention

Nostalgia Hiatus

Relaxation

Learning

People

Family
Relation

Fitness

Cruise
Experiences

.352***

.533***

-.095*

.199***

.074*

.485***

.725*** .283***

Significant**

*p< .05, **p < .01, ***p<.001

Long
.163Short

.408***

Figure 2. Results of the proposed model

구성개념 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및 

Figure 2 참조). 크루즈 경험 중 휴식, 배움, 가

족관계, 건강과 자서전적 기억 간의 관계를 나

타낸 가설 1, 2, 4, 5는 C.R.=4.773(p<.001), 

C.R.=5.347(p<.001), C.R.=4.243(p<.001), C.R 

.=2.099(p<.05)로 기준치인 1.965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어 채택되었다. 경로계수는 .352, .533, 

.199, .074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크루즈 경험 중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과 

자서전적 기억 간의 관계를 나타낸 가설 3은 

C.R.=-2.172(p<.05)로 절대값이 기준치인 

1.965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어 채택되었다. 새

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과 자서전적 기억 간의 

경로계수는 -.095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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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서전적 기억과 노스텔지아 간의 관계를 나타

낸 가설 6은 C.R.=12.701(p<.001)로 기준치인 

1.965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어 채택되었다. 자서전

적 기억과 노스텔지아 간의 경로계수는 .725로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서전적 기억과 미래방문의도 간의 관계를 나

타낸 가설 7은 C.R.=6.138(p<.001)로 기준치인 

1.965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어 채택되었다. 자서전

적 기억과 미래방문의도 간의 경로계수는 .485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스텔지아와 미래방문의도 간의 관계를 나

타낸 가설 8은 C.R.=3.736(p<.001)으로 기준치

인 1.965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어 채택되었다. 

노스텔지아와 미래방문의도 간의 경로계수는 

.283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조절효과 검증

노스텔지아와 미래방문의도 간의 관계에서 

재탑승까지의 시간차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정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우

선, 재탑승까지의 시간차의 중위수를 확인하고, 

중위수인 12를 기준으로 재탑승까지의 시간차

가 긴 집단(N=155)과 짧은 집단(N=182)으로 나

누었다(Chandrashekaran & Grewal, 2003; 

Hwang & Hyun, 2013). 이를 바탕으로 두 집

단 간의 측정동질성과 형태동질성을 분석한 결

과, 모든 적합도 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의 구조적 영향관계를 검정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Path
More than 12 (N=155) Less than 12 (N=182)

Δχ² p
β C.R. p β C.R. p

Nostalgia → Future Visit Intention .163 1.758 .079 .408 3.337 .000*** 22.058 .005**
**p < .01, ***p < .001

<Table 5> The moderating effect of hiatus

재탑승까지의 시간차에 따른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제약모형과 제약모형의 χ² 차이

가 22.058로 기준치인 3.84보다 큰 값을 나타

내어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재

탑승까지의 시간차가 긴 집단의 경우, 노스텔지

아가 미래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고, 짧은 집단의 경우, 노스텔지아는 미래

방문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p<.001). 따라서 재탑승까지의 시간차가 1년 

이내인 경우 미래방문의도에 있어 노스텔지아가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1) 크루즈 승객의 자서전

적 기억을 유발시키는 크루즈 경험의 요인을 탐

색하고, (2) 크루즈 승객의 자서전적 기억이 노

스텔지아 및 미래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는 데 있다. 또한, (3) 노스텔지아와 미래방

문의도 간의 관계에서 재탑승까지의 시간차가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크루즈 승객의 자서전적 기

억을 유발시키는 크루즈 경험 요인을 (1) 휴식, 

(2) 배움, (3)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4) 가

족관계, (5) 건강으로 도출하였다. 이 5가지 선

행요인과 자서전적 기억, 노스텔지아, 그리고 

미래방문의도 간의 이론적 관계를 바탕으로 연

구가설을 수립하였고, 재탑승까지의 시간차의 

조절역할 역시 연구가설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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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안된 연구모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크루즈관광을 해본 지 6개월 이

상이 지난 북미지역의 관광자를 대상으로 온라

인 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407부의 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366부를 바탕으로 구

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사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실무

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크루즈 

경험 요인 중 휴식은 크루즈 승객의 자서전적 

기억 유발에 있어 결정적인 선행변수로 나타났

다(β=.352, p<.001). 이는 일상생활에서 신체

적・정신적으로 누적되었던 피로감으로부터의 

회복에 대한 경험이 크루즈 승객들의 주요한 목

적이자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크루즈 선사는 승객들에게 

휴식을 위한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긴장을 이완시킬 수 있는 음악과 조명 등 

물리적인 환경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

다.

크루즈 경험 중 배움은 크루즈 승객에게 자

서전적 기억을 유발시키는 5가지의 요인 중에서 

가장 크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냈다(β=.533, 

p<.001). 즉, 크루즈관광 중에 새로운 것을 배

울 수 있는 강좌에 참여하거나 타국의 독특한 

풍습 등을 접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자서전적 

기억 유발기제로서 크루즈 승객들의 기억에 오

래도록 남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크루즈 선박 

내에서 댄스 강습, 요리 시연, 와인/커피 테이스

팅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더 유익하게 구

성하여야 한다. 또한,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동

안은 기항지 특유의 독특한 문화를 접할 수 있

는 연계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승객들의 욕

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크루즈 경험 중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크루즈 승객의 자서전적 기억을 유발시키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관계를 보였다(β=-.095, 

p<.05). 그에 반해, 크루즈 승객에게 자서전적 

기억을 유발시키는 선행요인 중 가족관계는 긍

정적인 영향관계를 나타냈다(β=.199, p<.001). 

이는 크루즈에 탑승한 승객들이 크루즈에서 처

음 만난 다른 승객들과의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

성하는 것보다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고자 크루

즈에 동승한 가족, 연인 또는 친구와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할 수 있다. 크루즈에서 

승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새로

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하는 프로그

램보다는 동승자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탑승객들이 개별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크루즈 경험 중 건강 또한 크루즈 승객의 자

서전적 기억 유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

=.074, p<.05). 선상에서 운동시설을 이용하거

나 스포츠 강습에 참여함으로써 활동적인 경험

을 한 것이 승객들의 기억에 긍정적으로 저장되

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크루즈 선사는 선상에

서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더 확

충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

해야 한다.

가설검증 결과에 따르면 크루즈 경험의 5가

지 요인은 모두 크루즈 승객의 자서전적 기억을 

유발시키는 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 과

정에서 형성된 자서전적 기억은 노스텔지아 및 

미래방문의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β

=.725, p<.001, β=.485, p<.001). 또한, 노스텔

지아 역시 미래방문의도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β=.283, p<.001), 이 두 구성개

념 간의 관계에서 재탑승까지의 시간차는 조절

효과를 나타냈다(Δχ²=22.058, p<.01). 이에 따

라 크루즈 승객들의 자서전적 기억과 그에 따른 

노스텔지아를 자극할 수 있도록 크루즈관광을 

한 지 6개월 이상 된 승객들을 대상으로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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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전략을 시행하여야 한다. 승객들의 탑승 

시기를 기록하여 마지막 탑승이 6개월 이상이 

된 승객들에게 과거에 찍었던 사진 또는 유사하

게 구성된 새로운 관광상품에 대한 내용을 전송

하도록 한다. 이 내용을 전달받은 승객들은 그 

당시를 떠올려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감정

이 유발되고, 이는 재방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재탑승까지의 시간차가 

크면 클수록 노스텔지아의 효과가 더 커진다고 

하였다(Davis, 1979; Taylor & Konrad, 1980; 

Hirsch, 1992; Stern, 1992; Cialdini, 2001; 

Sedikides et al., 2004; Hwang & Hyun, 

2013). 본 연구에서는 재탑승까지의 시간차가 1

년 미만인 경우에만 노스텔지아의 영향이 유의

하였고,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노스텔지아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노스텔지아의 효

과가 아무리 길어도 최대 1년까지만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크루즈에 탑승한 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승객들에게 노스텔지아를 불러일으

킬 수 있는 전략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그들을 

재방문으로 이끌어야 한다.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타 학문과의 융합을 근간으로 

설계된 학제간 접근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

는다. 인지심리학, 경제학, 사회심리학 분야가 

융합되어 크루즈라는 관광레저학 분야의 이론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시도가 매우 새롭

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억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크루즈 탑승객들의 자서전적 기억을 측정

하고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밝힘으로써 기존

의 관점과는 다른 기초자료와 근간모형을 만들

어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노스텔

지아를 기존에는 심리학적인 시각에서 측정하였

으나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인 크루즈 탑승객의 

경험적인 측면에서 측정하고자 하였다는 점이 

이례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넷째, 크루즈에서

의 경험 요인을 도출해낸 결과는 크루즈 선박의 

물리적인 환경 관리 및 시설 구성, 크루즈에서

의 체험 프로그램과 기항지에서의 연계 관광 프

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크루즈 선사가 새로운 관

광상품을 만들어내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

으로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크루즈관광 홍보 

전략 수립 및 효율적인 고객관리가 가능할 것이

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

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북미지역의 관광자만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연

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지역적인 한계가 존

재한다. 둘째, 연령대 또는 관여의 정도에 따라 

과거의 경험에 대하여 기억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위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다 정교

하게 설정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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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론의 확장을 통한 크루즈 승객들의 자서전적 기억 유발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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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ing the cruise passengers’ autobiographical memory triggers based on memory 
theory : Interdisciplinary approach on the theory of scar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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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1) 크루즈 승객의 자서전적 기억을 유발시키는 크루즈 경험의 요인을 탐색하고, 

(2) 크루즈 승객의 자서전적 기억이 노스텔지아 및 미래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 

또한, (3) 노스텔지아와 미래방문의도 간의 관계에서 재탑승까지의 시간차가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크루즈 승객의 자서전적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크루즈 경험 

요인을 ‘휴식’, ‘배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가족관계’, ‘건강’으로 도출하였다. 이 5가지 선행

요인과 자서전적 기억, 노스텔지아, 그리고 미래방문의도 간의 이론적 관계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수립하였다. 또한, 재탑승까지의 시간차의 조절역할 역시 연구가설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

된 연구모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크루즈관광을 해본 지 6개월 이상이 지난 북미지역의 관광

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수집된 366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모

형 분석을 사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1) 크루즈 경험 중 휴식, 배움, 가족관계, 건

강은 크루즈 승객의 자서전적 기억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부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2) 크루즈 승객의 자서전적 기억은 노스텔지아 및 미래방문의도에 긍정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노스텔지아 역시 미래방문의도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3) 노스텔지아와 미래방문의도 사이에서 재탑승까지의 시간차는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 자서전적 기억, 크루즈 경험, 노스텔지아, 미래방문의도, 재탑승까지의 시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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